
환영합니다  | 2026년 사순절 네번째 주일,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 모
든 가족들의 발걸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

섬기는 손길들  | 오늘도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나누는 귀한 수고의 손
길들을 축복합니다. 주일학교를 섬기고,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섬기는 
귀한 헌신에 감사합니다. 특별히 오늘 공동체 식탁을 마련해 주신 에그
목장에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목장모임안내  | 공동체 식사 후에 목장모임이 있습니다. 주신 말씀을 
내 입으로 고백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,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
하셔서 나눔 속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.

고난주간특별묵상안내  | 오는 고난주간(3/30~4/3) 특별묵상으로 아
침을 엽니다.

2026년 3월 15일  |  사순절제4주

BCJC 소식 



의심하며 두드려도, 기적의 문은 열
립니다.

사도행전 12:12~16   이런 사실을 깨닫고
서, 베드로는, 마가라고도 하는 요한의 어
머니 마리아의 집으로 갔다. 거기에는 많
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. 베드
로가 대문을 두드리니, 로데라는 어린 여
종이 맞으러 나왔다. 그 여종은 베드로의 
목소리를 알아듣고, 너무 기뻐서, 문을 열
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, 대문 앞
에 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. 사람들이 
여종에게 “네가 미쳤구나” 하고 말하자, 여
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. 그러자 그들은 “
베드로의 천사일거야” 하고 말하였다. 그 
동안에 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, 사
람들이 문을 열어서 베드로를 보고, 깜짝 
놀랐다.

목장나눔

나눔1. 혹시, “에이, 설마 되겠어?” 하
고 반신반의하면서 시도했는데, 생각
지도 못하게 덜컥 이루어져서 깜짝 놀
랐던 경험이 있나요? 가벼운 일상의 에
피소드를 나눠주세요!    
(청소년용 나눔 : “난 어차피 안 될 거야...” 
하면서 시험공부나 대회를 포기하려고 했
다가, 그냥 눈 딱 감고 끝까지 버텨서 생각
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 있어?그때 일
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?)

나눔2.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
까요? 여러분은 기도할 때 정말 100% 
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나요? 진짜 ‘이
게 될까?’라는 의심이 전혀 없어요? 기
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
는 의심 때문에 “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
들어주시나 봐”라며 자책해 본 적 없나
요?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보세요.      
(청소년용 나눔 : 우리는 기도할 때 단 1%
의 의심도 없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툭 떨
어뜨려 주신다고 오해할 때가 많아. 솔직
히 기도하면서 속으로 ‘근데 이게 진짜 될
까?’ 하고 의심해 본 적 있지?  그때 기분은 
어땠어?)

나눔3. 예루살렘교회 교인들의 베드로
를 위한 기도를 의심하지는 마십시다. 
그들은 밤새 간절히 기도했죠. 그런데 
정작 베드로가 자신들의 눈 앞에 나타
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
습니다.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? 이
런 모습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
십니까? 혹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
상식과 경험의 상자 안에 가두어 놓고, 
응답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제한하고 
있지는 않은지 돌아볼까요?.        
(청소년용 나눔 : 교회 어른들이 밤새 베드
로 살려달라고 기도해 놓고 , 막상 베드로
가 살아 돌아오니까 문 열어준 여자아이한
테 “네가 미쳤구나!”라고 했대. 좀 웃기지 
않아?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려주시
니까 ‘왜요?’라고 묻는 것과 같지 않아? 그
런 모습에서 너희는 어떤 생각이 들어?)

나눔4. 내 상태가 완벽하지 않거나 의
심이 생기면 “어차피 나는 믿음이 없
어”라며 영적인 시도조차 포기해 버리
는 ‘알량한 완벽주의’가 우리 안에 숨어
있대요. “며칠 하다 말 바엔 큐티(QT) 시
작도 안 할래”처럼, 완벽주의 때문에 
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신앙의 도전이 
있다면 무엇인가요? 신앙생활뿐 아니
라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이런 모습이 있
지는 않나요?     
(청소년용 나눔 :”어차피 작심삼일 될 텐데 
성경 읽기 시작도 안 할래”. 이렇게 내 연약
함 핑계를 대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전을 
피하는 걸 ‘알량한 완벽주의’라고 한대. 네
가 완벽하게 못 할까 봐 핑계 대고 피하고 
있는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해 보자!)

나눔5.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
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
니라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‘멈
추지 않는 두드림’ 때문이라는 말씀이 
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나요? 내 
마음속에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도, 
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
려야 할 내 삶의 ‘견고한 쇠문’은 무엇
인지 나눠봅시다.
(청소년용 나눔 : 하나님이 감옥 문을 부수
고 기적을 베푸신 건, 사람들이 완벽하게 
믿어서가 아니라 의심하면서도 다락방에 
모여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었어. 내가 지
금 좀 의심스럽고 흔들리더라도, 포기하지 
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떼쓰고 싶은(?) 기
도 제목은 뭐야?)

나눔6. 기적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
멈추지 않는 두드림에서 시작됩니다. 
내 감정이나 영적인 상태가 완벽할 때
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, 때를 얻든지 
못 얻든지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
가기로 결단합시다. 이번 주, 흔들리는 
마음 그대로 묵묵히 두드릴 나의 기도 
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
마치겠습니다!
(청소년용 나눔 : 내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
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래. 마음이 뜨겁
든 차갑든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기도의 
자리로 나가야 한대. 내가 기도나 큐티를 
빼먹을 때 가장 자주 대는 단골 핑계는 무
엇이고, 이번 주엔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?)

목장나눔지


